
2023년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차 공모

심 의 총 평
 2차 공모에 지원한 팀들의 다양한 장르 지원이 돋보였습니다.
지원서들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, 지원팀들의 예술적 전문성이 예술교육프로그램에 
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.
 10년 이상 현장에서 유아들과 작업한 팀의 경우 프로그램의 구체성과 매뉴얼의 안
정이 장점으로 돋보일 수 있으나, 유아라는 대상의 독특성에 주목해볼 때, 즉흥성과 
유아의 주체성, 놀이적 특성을 반영한 열린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볼 
수 있었습니다.

 경기도의 경우 지역의 특성상 도예 분야에서 지원하는 예술교육 단체들이 많습니다. 
도자/도예/공예 교육의 체험프로그램의 창조적 접근이 모색되기 위해 장르적 특성을 
반영한 창의적인 예술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의 역량 강화가 문화재
단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 다년간 지원한 단체의 경우, 단체의 전문성이 유아 대상자과 아티스트 간의 진실한 
소통을 통한 주제의 변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보여집니다.

 유아 문화예술교육에서 유아의 대상적 특성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때 그 전문성은 
수업의 짜여진 노하우와 교육적 목표보다는 경험자의 주체적 참여와 창조 과정에 더 
의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.
 이에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사업들과 같이 예술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공모 후 사업
자를 선정하는 지원방식이 아니라 그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전 워크숍의 마
련, 공모지원 방식의 창의적인 모집 방식의 모색이 필요합니다.

 특히, 비선정된 단체들의 경우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열의가 프로그램으로 반
영되지는 못하였으나 아티스트로서의 고민이 있어 사업선정 이후 역량 강화 워크숍 
단계에 해당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재단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
성을 열어두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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